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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 오프라인 유통업계, 연말 CEO 인사태풍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올해 매출 부진의 위기를 맞
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들이 일제히 최고
경영자(CEO)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신세계그룹은 11월 29일 장재영 신세
계백화점 대표를 신세계인터내셔날 대
표로, 차정호 신세계인터내셔날 대표를

신세계백화점 대표로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백화점
에 차 대표를, 급성장에 따른 안정성 강
화가 필요한 신세계인터내셔날에 장 대
표를 이동시켜 성장속도에 따라 필요한

인물을 배치했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신세계 그룹은 10월 이마트 신임 대표에
사상 최초로 그룹 외부인사인 컨설팅기
업 베인앤컴퍼니 출신의 강희석 대표를
선임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끌
었다.

현대백화점도 11월 25일 예년보다 앞
당겨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교체. 이동호 부회장, 박동운 현대
백화점 사장 등 50년대생 사장단이 일제
히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대신 김형종
한섬 대표이사 사장이 현대백화점 사장
으로 내정되는 등 60년대 생들이 일제히
전면에 나섰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12월 중순 단행할
롯데그룹 인사에 쏠리고 있다. 롯데는 신
동빈 회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의 일
환으로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을 선포한
만큼 실적이 부진한 유통부문을 중심으
로대대적인물갈이가이뤄질전망이다.

특히 유통부문 최고책임자인 이원준
유통 BU장(부회장)의 유임 여부가 관심
이다.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식품·유통·
화학·호텔&서비스 등 4개 부문 BU장
중 식품과 화학 BU장 2명을 교체해 올
해는 유통과 호텔&서비스 BU장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신세계·현대이어롯데도파격물갈이?
중순께인사…유통BU장교체관심
신세계,보직맞바꾸기로혁신바람
현대百은‘젊은’ 60년대생전진배치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 강희석 이마트 대표(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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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으로보는주간경제 25일∼29일

지수는 29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에듀윌 합격생을 위한 ‘에듀윌 동문회’ 운영

지난 11월27일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
자가 발표됐다. 1차 시험 합격률은 21.49%, 2차 최종
합격률은 36.59%를 기록하며, 작년 2차 시험 합격률
인 21% 보다 15%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이날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2019 에듀윌 공인중개
사 합격자 모임’ 온라인 모집에 ‘신청 대란’이 일어났
다. 2000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가운데, 단 1시간
여 만에 신청이 모두 마감된 것.

대규모의 합격자를 수용하기 위해 작년 aT센터에
1300명을 수용한 것에 이어 올해 수용 인원을 2000명으
로늘렸으나코엑스D홀로도수용이안되는규모였다.

이렇게 에듀윌의 합격자 모임이 인기인 이유는 공인
중개사는 합격 이후 취업이나 개업에 안정적으로 안착
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에듀
윌은 자사 출신 합격생들을 위해 업계 최대 규모 ‘에듀
윌 동문회’를 조직해, 선후배들끼리 네트워크를 꾸려

갈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에듀윌을 통해
제30회 공인중개
사 시험에 합격
한 회원이라면
‘에듀윌 공인중

개사 동문회(에공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19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은 오는 12월

9일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9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에듀윌 홍보대사 서경석 씨의 사
회로 제30회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회 소개 및 발대
식과 합격자 모임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2부에서는
최고급 만찬과 함께 초대가수 홍진영 씨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공인중개사합격후취업·개업걱정 NO!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
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 스도쿠정답

교육·퍼즐

굳건했던 모바일게임 철옹성에 균열이
생겼다. 신작 리니지2M이 리니지M을 꺾
었고, 그 외 하반기 출시된 대작 다중접속
할수행게임(RPG)들도 매출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먼저 ‘형만한 아우’가 등장했다. 1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2M은 1일 구
글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리니지M을 누르
고 1위에 올라섰다. 2017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30개월 동안 줄곧 매출 1위를 지
키던 리니지M은 동생에 왕좌를 물려줬다.

리니지2M은 앱스토어에서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다. 12세 버전은 구글플레이
14위, 앱스토어에 8위에 올랐다. 리니지
2M은 738만 건의 사전예약으로 리니지M
(550만)을 넘어섰고 무려 130개의 서버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흥행돌풍이 예상됐
다. 인기순위는 사전 다운로드를 하던
26일 이미 1위를 차지했고 출시 4일 만인
1일 매출 1위까지 휩쓸었다.

11월 7일 서비스를 시작한 넥슨의 V4도
구글플레이 매출 4위를 유지하며 장기흥

행 모드에 들어갔다. V4는 신규지역 ‘비텐
고원의 비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12월
엔 PC버전을 출시해 리니지 형제와의 경
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10월 출시한 달빛
조각사도 구글플레이 매출 12위를 기록했
다. 달빛조각사는 3일 첫 대규모 업데이트
‘Book 2.0 브렌트 왕국’를 추가하며 반등
을 노린다.

한편 11월 21일 서비스를 시작한 수집형
RPG ‘엑소스 히어로즈’는 구글플레이 매
출 9위를 기록했다. 11월 29일 신규 페이
트코어(코스튬) 레시피를 추가하는 첫 업
데이트를 실시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리니지2M돌풍…동생이형을꺾었다

닷새만에리니지M 꺾고매출 1위
V4·달빛조각사도서비스초기순항

1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엔씨소프트의 신작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사진)이 30개월 동안 정상
을 지키던 리니지M을 누르고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1위(1일 기준)로 올라섰다. 사진제공｜엔씨소프트

편집｜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대한항공50년사편찬…무료배포
대한항공은 11월 29일 오전 그랜드하얏트인
천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항공 50년사(年史) 편찬
기념식’을 열었다. ‘대한항공 50년사’는
537페이지의 통사와 161페이지의 화보 등
2권으로 구성했다고 영문화보도 함께 제작했
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50년사’를 이북(e
-book)으로 만들어 홈페이지(www.koreana
ir.com)와 대한항공 뉴스룸(news.koreanai
r.com) 등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
다. 김재범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은 한국 최초
로 ISO27701(국제 개인정보 정보보호 경
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ISO
27701 인증은 BSI(영국왕립표준협회)에
서 발행했다. 벨기에 브뤼셀 IAPP(국제프
라이버스전문가협회) 유럽 총회에서 롯데
면세점을 비롯한 액센츄어, 화웨이, 알리
바바 등 12개 기업에 대한 인증 수여식이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한국에서는 11월 28일 한국주재 영국대
사관에서 ISO27701 인증수여식(사진)을
진행했다. 수여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
표이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마
크 버티지 경제참사관, 최영석 BSI그룹 한
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롯데면세점 ISO27701 인증
한국기업으론처음으로획득

아주그룹 계열사 아주호텔앤리조트는 29일
아주호텔앤리조트 부동산 사업부 송홍섭
(61) 대표를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로 선임
했다. 아주호텔앤리조트는 문윤회·송홍섭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한다. 송홍섭 신임 대
표는 아주호텔제주 대표이사 겸 아주호텔
앤리조트의 부동산 사업부문 대표를 역임
했다. 아주호텔앤리조트 전에는 파르나스
호텔의대표이사를맡았다. 김재범 기자

아주호텔앤리조트, 송홍섭 대표 선임

LG전자가 저가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폴란드, 스페
인 등 유럽과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주
요국에 K50S, K40S 등 신제품을 선보였
다. 200달러 대이지만 카메라 등 주요 사양
이 동급 최고 수준이다. LG전자는 이들 제
품을 합작개발생산(JDM) 방식으로 공급한
다. LG전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제품
설계와 부품조달 등은 외부업체와 협력해
진행하고, 생산은 외부 업체가 전담한다. L
G전자는 이를 통해 비용을 줄여 가격경쟁
력을 갖추고,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김명근 기자

LG 저가 스마트폰 유럽·중남미 공략


